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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인류 4주차

제목: 밤의 밑에 “Under Cover of Night”

본문: 요한복음 3:1-17

요한복음 3:1-17

1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2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3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4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5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7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8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9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11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2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14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5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7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